
타이어·튜브 생산 주춤거린다!
2003년 생산증가율 둔화조짐 … 선진기술에 밀리고 후발국에 쫓기고

국내 타이어 생산기업들이 선진국의 높은 기술 수준과 후발국들의 저가 공세 사이에서 주춤하고 있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2002년 자동차용 타이어 생산은 수출과 국내 판매에 힘입어 3.5% 증가한 7000만개로

추산됐다. 자동차용 타이어 생산은 2002년 12월 가동률 90% 이상을 유지했으며 2003년에는 래디알 타이어의

생산확대로 3.3% 증가한 7200만개를 생산할 전망이다.

이륜차용 타이어는 2002년 10월까지 자전거용 타이어의 내수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6% 증가한 523

만4000개를 생산했다. 2002년 1-10월 국내수요는 10.6% 증가한 274만1000개, 수출은 4.1% 감소한 265만8000개

로 집계됐다.

전세계의 튜브 수요감소 및 동남아 제품의 저가공세로 경쟁력이 다소 약화된 자동차 타이어용 튜브는 생산

이 5%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.

자동차용 타이어 생산ㆍ판매실적 (단위: 1000개, %)

구 분 2001
2002 2003

수 량 증감률 수 량 증감률
생 산 67,582 70,000 3.5 72,300 3.3

판매

국내수요
22,141
(33.1)

22,650
(32.1)

2.3
23,300
(32.2)

2.9

수 출
44,8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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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

† ( ) 안은 구성비

현재 국내 타이어 산업의 기술개발은 선진 다국적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. 국내기업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

서도 독자적인 기술개발로 현재 승용차용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트럭ㆍ버스용은 브릿지스톤,

미쉐린, 그린고 굳이어 등 선진국 빅3 제품에 근접한 수준이다.

반면, 선진국이 생산을 포기한 튜브제품은 세계최상의 품질수준 및 최대의 생산능력을 보유중이다.

그러나 타이어 수요는 연간 2% 증가하는 데 반해 생산은 후발국의 공급확대로 연간 4% 증가해 전세계적인

공급과잉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. 그나마 중국, 인도네시아 등 후발국의 저가공세를 품질향상

및 마케팅 전략의 상대적 우위로 극복하고 있다.

선진 다국적 대기업의 막강한 판매조직과 광고비 투자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국산 타이어는 90%

이상을 자가브랜드로 수출하면서도 브랜드 인지도는 미약한 상태이다. 2002년 개최된 월드컵 등을 통해 국가

인지도 상승에는 큰 효과가 되었으나 아직 소비자로부터 품질수준에 상응한 적정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어 기

술개발 투자와 함께 기업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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